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읽고난�전체�소감은�이랬다.

이�책안에있는�이야기는�

한사람의�이야기이자,

이�사람이�몇십년�살면서�살아온�이야기들을�잘�간추려서�낸,�

그리고�그�인생�속에서�자신만의�길,�신념,�의지를�찾아볼수있었고,

그�이야기들을�우리에게�전달하는�그런�책이라고�생각했다.

또한,�자신만의�이야기가�아닌�다른�사람의�이야기가�같이�들어있었다.

그래서�이사람�저사람들의�이야기,�조언등을�듣고�

크게�만족했다.

그리고�놀랐다.

이렇게�자신만의�이야기로만�구성된�책�한권이�

사람을�움직일수있구나�하고�한번놀라고,

이�이야기는�이야기�뿐만�아닌�그속에서�얻은�교훈과�자신의�생각�등을�써놓았으니

이렇게�도움이�되는�책이였구나�하고�다시�놀라게됬다.

가장�인상깊게�읽었던�곳은�1장이다.

1장은�이�책의�저자의�이야기를�담은�내용인데

왜�이�내용을�인상깊게�읽었느냐,

사실�2장�3장�4장�같은�경우는�조리란�무엇인가,�조리사가�해야할�일,�조리사가�되기위해�필요한것,�등등이�있지

만,

1장은�저자만의�이야기로써,�저자가�젊었을때의�이야기,�조리사시절의�이야기,�교수시절의�이야기가�들어있다.

사실�이�이야기를�인상깊게�본�이유는�

아무리�형식적인�메뉴얼,�계획표,�이런것들을�봐도

결국�그건�형식적인�것이지�직접�겪은�일이�아니라는것이다.

조리사가�되기위해�필요한것,�해야할일을�아무리�알고있어도

정작�실무에서는�약간�떨어지는�사람이�있는것처럼�말이다.

이사람이�조리사로써,�또는�교수로써�어떤�인생을�겪어왔는지가�사실�나에게는�더�중요한�요소가�된거같다.

직접�호텔에서�무엇을�경험했는지,�어떤�대우를�받는지,�

이�요소들이�형식적인�메뉴얼�보다는�

더�중요한듯�싶기에�인상깊게�보았다.



4장의�5번과�9번을�보았다.

5번은�노력해도�안되는�일이�있다�였고,�9번은�시합하기�였다.

세상에는�아무리�노력해도�안되는�일이�있으며

그�일은�재능으로만�매꿀수있다.�라는�이야기였고,

9번은�아무리�싫증나는�일이여도�

좋게�마음먹고�계속�하다보면�어느새�나는�그�일에�최고점에�있을것이다�라는�이야기였다.

이�두가지를�보면서�약간�모순점을�느꼇다.

세상에는�아무리�노력해도�안되는것이�있는데

그�안되는것도�꾸준히�하다보면�언젠가는�그�일에�정점에�도달한다�라고�생각했다.

모순이다.

조리사도�그렇게�생각한다.

지금�티비�프로그램이나�그런데에서�보면�

나이도�어린데�나보다�요리를�잘하는�어린아이들도�보이고,

다른�티비를�틀어보면�한분야에서만�40년가까이�종사하여�

어느새�대가�라고�불리는�위치에�서있는�한사람을�볼수있었다.

나도�재능이없지만,�잘하지는�않지만

난�이�일이�천직이라�생각하고�끝까지�놓치않고�포기하지�않으면

언젠간�나도�높은곳에�올라가있지않을까�생각이든다.

사실�난�신안산대학교를�면접전형으로�입학하게�되었는데,

그�면접에서�했던말도�이렇다.

밧줄은�끝까지�놓치않는�사람만이�높은곳에�올라갈�자격을�얻는것이라고,

아무리�힘들어도,�아무리�괴로워도�
잠깐�쉬어도�괜찮으니�포기하지만�말자,�하고.

그�밧줄에서�천천히�올라가면�
언젠간�결승점에�올라가있겠지.
남들보다�느려도,�골인�할순있다.

이것이�노력이라�생각한다.
난�이�책을�읽으면서�다시한번�느꼈다.

나도�할수있다고.


